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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인구폭발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구분포는 젊은 인구가 중년 인구보다 많고 중년 인구는 노인 인구보다 많은 소위 삼각형 인구분포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산아제한은 노인 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많아지는 소위 역 삼각형 인구분포가 되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 인구층을 지탱해야 함으로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의 세율이 이미 52%를 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들은 점점 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아이한명만을 갖도록 규정했던  중국도 산아 제한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국민 생활 형태 백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백서의 핵심은 줄어드는 산아 현상이 일본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일본 국민들은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갖고 있지 않고 가사에만 전염하는 소위 풀타임 강정주부는 1980년에 37% 이었지만 2000년에는 26%로 줄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엄마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이유로 해서 일본의 엄마들은 한 사람 당 1.35 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위의 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서발표 당시늬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서 정치지도자들은 폭증하는 노인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아제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년 동안에 세 번째로 닥쳐온 경제불황도 급속히 감소하는 인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결혼이나 산아를 기피하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혼기나 혼기 이전의 젊은 여성의 52%가 결혼과 산아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40%의 동년배의 남성들이 결혼과 산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으만치 반을 넘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일본의 인구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7%입니다. 같은 

노인 층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12.6% 인 것을 비교해 볼 때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증가를 걱정하는 일본 정부의 기우를 이해할 만 합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성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5억 명인 이런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억 명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10명중 1인 꼴인 노인 인구가 50면 후에는 인구 5 명당 1 인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막 지난 20세기의 백년 동안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나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 인구는 지난 5000 동안 늘린 수명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다 공해다 해도 지금의 노인들은 오래 삽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백20세라고 했습니다.  현재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74세 이고 여자가 78세라고 하며 일본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의 평균수명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이 건강해서 오래 산다는 현상은 졸은 일이겠으나 그들이 충분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후에 정부의 혜택으로 생활을 해야한다면 오래 사는 노인들은 사회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사회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세워서 노후에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제도적으로 장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처럼 사회보장 세를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해 가는 제도는 한국에서도 본 받을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사회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들을 직접 간접으로 받들 수 있는 납세자들의 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산아를 장려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엄마 한 사람 당 산아의 수가 1.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니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엄마 한 사람 당 산아의 수가 2.2 이라고 합니다. 유아사망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나 카톨릭교회에 대부분의 인구가 속해 있는 중남미에서 유입되는 합법 또는 비합법적 이민 인구들이 3기 (3 忌) 일자리를 차지해주고 있고 또 그들이 세금을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국도 과도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끝 

